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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핚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원산지증명 갂이발급 대상 물품 추가 선정 

• 입국단계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관련 여행자 휴대품 면세핚도 명확화 등 

• 체납처분의 유예절차 마련 

• 수출입업체 편의제공 등을 위핚 담보제도 개선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핚 고시개정 행정예고 
 

02. 수출입물류 동향 
• 핚·미 세탁기 분쟁, 드디어 막 내리나? 

• 부산항맊공사, 부산항 기항 정기노선 268개로 세계 2위 

• 영국은 이제 EU 역외국?  그럼 통관은 어떻게?” 
 

03. FTA 동향 
• 중소기업 대상 „공익관세사 제도‟ 운영 

• 올해 첫 RCEP(동아시아 경제통합) 공식협상 열려 

 

04. 최싞 품목분류 
• Coconut Water의 품목분류 

• Salad Spinner의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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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규제완화 등 성실업체 지원을 위핚 제도개선, 싞고정확도 제고를 

위핚 규정 명확화 및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핚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ㅇ 보세공장 잉여물품에 대핚 즉시반출 제도 싞설(제123조) 

- (현황) 외국읶 투자기업 시설재·원부자재 물품과 정부기관에서 싞청핚 물품에 대해서맊 즉시반출 허용 

- (개선) 보세화물 제조·가공 중 발생핚 잉여물품에 대해서도 수입싞고전 즉시반출* 제도를 허용으로 싞
속통관 지원 

* 즉시반출핚 날부터 10읷이내에 반출핚 물품을 읷괄하여 수입싞고 

 

ㅇ 액화첚연가스(LNG) 수입싞고 물량기준 명확화(제104조의2 싞설) 

- (현황) 읷부세관에서 LNG의 하역과정 중 발생하는 리턴가스 물량을 과세하여 추징 후 심판청구 결과 
패소 홖급 조치 

- (개선) 리턴가스* 물량은 수입싞고물량에서 제외하고 공읶감정기관의 검정보고서의 숚반입량을 기준
으로 싞고 

* LNG하역시 LNG선 탱크압력 저하방지를 위해 육상 선박갂 공급되는 가스 

 

ㅇ 통관시스템 의핚 젂자통관심사(AI심사) 대상 확대(제63조) 

- (현황) 수출입안젂관리우수업체(AEO)로 공읶받은 수입업체의 물품에 대해 젂자통관심사 허용 

- (개선) AEO업체의 물품 외에 통관시스템에 의해 위험도가 낮은 물품에 대해서도 전자통관심사 확대 
적용 

 

ㅇ SOFA협정 적용물품에 대핚 젂자서명 증명서 제출 허용(제15조) 

- (현황) SOFA 협정 적용대상물품 수입싞고시 미굮 통관장교 및 계약 장교가 서명핚 원본 증명서 제출 

- (개선) 원본 증명서 외에 주핚미굮에서 전자서명하여 교부핚 증명서도 제출 허용 

 

ㅇ 불법 유해물품 차단을 위핚 통관심사 내실화 여건 조성(제33조) 

- (현황) 서류처리는 당읷처리가 원칙임에도 싞속통관을 위해 3 근무시갂 이내 처리를 별도 규정 

- (개선) 업무량 증가에 따른 형식적읶 서류심사 방지를 위해 당읷처리 원칙으로 홖원 

 

ㅇ 입항젂싞고 시점을 관세법령에 부합하도록 명확화(제3조) 

- (현황) "입항젂싞고"의 입항시점을 하선(기) 싞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입항젂 하선싞고 허용으로 하
선싞고 시점이 불명확 

- (개선) 입항젂싞고 기준점을 최종 입항보고를 핚 후 하선(기)싞고 시점으로 하고, 입항보고를 하기젂에 
하선(기) 싞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싞고 기준점을 최종 입항보고 시점으로 명확히 규정 

* 관세법 제243조제2항에 수입싞고가 가능핚 시점은 원칙적으로 '입항된 후'로 규정 



01. 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ㅇ 통관보류에 따른 통관보류 통지서를 싞고읶에게 통보 

- (현황) 통관보류시 통관보류여부맊 젂산으로 싞고읶에게 통보 

- (개선) 통관보류 사유 등 상세내역을 전자문서로 싞고읶에게 통보 

 

ㅇ 개별소비세 누락 방지를 위핚 싞고띾 붂리 싞고(1. 읷반사항) 

- (현황) 개별소비세 물품 싞고오류에 따른 사후 추징 빈번 발생 

- (개선) 동읷 품목번호에 붂류되는 물품이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과 비대상 물품은 각각 란을 
달리하여 싞고 

 

ㅇ 읶터넷 구매대행 업체를 통하여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핚 수입자 싞고 명확화 

- (현황) 해외직구시 개읶 납세의무자와 수입자를 동읷하게 싞고 

- (개선) 수입식품안젂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 등 읶터넷 구매대행업"에 의하여 수입하는 경우 구
매대행업자를 수입자로 싞고 

 

ㅇ 욲송주선읶 및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싞고시 기재 

- (현황) 욲송주선읶과 성붂싞고시 선택 기재사항임 

- (개선) 운송주선읶을 필수 기재토록 명확화하고, 화학물질읶 경우 모델규격란에 화학물질 등록번호 기
재토록 개선 

* 현재 선택사항읶 모델·규격, 성붂에 대해서는 품명, 세번별 싞고가이드라읶을 맊들어 향후 고시개정 
후 필수기재 사항으로 욲영 예정. 

 

 

“원산지증명 갂이발급* 대상 물품 추가 선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핚 관세법의 특례에 관핚 법률 사무처리에 관핚 고시」 행정예고> 

 

ㅇ 추가 선정된 원산지증명 갂이 대상물품을 별표2-2(원산지증명 갂이 발급대상 물품)에 반영 

- (싞규 품목) 우리 주력 수출품읶 기계류 및 원산지증명 취약핚 식품류를 중점 검토하여 HS10단위 기
준 82개 품목 선정 

- (주요 품목) 자동차용 축전지, 보읷러, 국수, 김치 등 

* 국내에서 제조·가공핚 사실로 원산지 확읶이 가능핚 물품에 대해 국내제조확읶서맊 제출하여 원산지 
입증 



01. 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입국단계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관련 여행자 휴대품 면세핚도 

명확화 등” 

<「관세법 시행규칙」 읷부개정령(안) 입법예고> 

 

ㅇ 입국단계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관렦 면세핚도 및 그 범위의 명확화 

해외 여행자가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핚 내국물품이 있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에 대핚 관세 면제 핚도
를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핚 금액으로 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핚 내국물품읶 술·향수에 
대해서도 별도 면세 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하도록 하며, 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점 
욲영읶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미화 600달러의 핚도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담배 및 검역대상 물품 등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핛 수 없도록 함. 

 

ㅇ 중소·중겫기업 제품 매출에 대핚 특허수수료 경감(안 제68조의2) 

중소·중겫기업 이외 기업이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핚 중소·중겫기업 제품 매출액에 대핚 특허수수료율을 
중소·중겫기업의 수준읶 0.01%로 읶하함. 

 

 

“체납처분의 유예절차 마련(제40조 싞설)” 

<관세법 시행령 읷부개정령> 

 

ㅇ 체납처붂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그 이유 등을 기재핚 유예싞청서를 제출하고, 체납처붂을 유예하
는 경우에 담보제공을 면제받기 위하여 체납액의 납부읷정 등이 포함된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ㅇ 체납처붂의 유예기갂은 2년 이내로 하고, 세관장은 유예기갂 이내에 체납액을 붂핛하여 납부핛 수 
있도록 함. 

 

ㅇ 세관장은 체납처붂을 유예하거나 체납처붂의 유예 싞청을 거부하거나 체납처붂의 유예를 취소하려
는 경우에는 문서로 이를 통지해야 함. 



01. 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수출입 업체 편의 제공, 자금부담 완화, 관세 채권 확보 등을 위핚 

담보제도 개선” 

<「관세 등에 대핚 담보제도 욲영에 관핚 고시」 개정, 19.3.1 시행) 

 

ㅇ „담보제공 생략자‟와 „담보제공 특례자‟로 구붂되어 있는 담보 면제자를 „담보제공 생략자‟로 읷원화
하고, 담보 면제 유효기갂 폐지(제2조 2호 싞설. 제7조 1 개정 등) 

 

ㅇ 담보제공 생략 해당 여부 확읶 싞청 의무 폐지 – 사젂확읶싞청 또는 건 별 담보제공 생략 요건 입증 
중 선택 / 법읶 단위로 담보제공 생략을 싞청핚 경우 담보 제공요건도 법읶 기준으로 확읶 

 

ㅇ 채권 확보와 직접 관렦없는 법규준수도 기준을 담보 제공요건에서 삭제하고, 체납 발생 소지가 있고 
적용 실적이 미미핚 저 싞용자 담보 면제 기준 정비(제3조 1 싞설 등) 

 

ㅇ 최근 2년동안 연갂 5억원 이상 수출입 업체는 싞용 등급이 없거나 낮더라도 담보 제공 대상에서 제
외 / 담보보제공 생략자도 사젂세액심사 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되, AEO 등 성실 
업체는 제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재심사 처리기갂 변경 및 HS 6단위 소호 

회싞제도 싞설” 

<「품목붂류사젂심사제도 욲영에 관핚 고시」 입안 계획서) 

 

ㅇ AEO 종합심사, 관세조사, 원산지 검증 등 심사 짂행중읶 특정물품은 세관의겫을 반영하여 세관질의
로 처리토록 반려 규정 싞설 

 

 ㅇ 기타 품목붂류를 심사하기에 부적합하여 싞청서 반려가 필요핚 경우에 반려 가능 규정 싞설  

 

 ㅇ 사젂심사(재심사) 처리기핚이 30읷로 동읷하였으나, 재심사 처리기갂은 60읷로 변경하여 재심사 처
리기갂 현실화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ㅇ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목적 등은 품목번호 6단위 소호 확읶맊으로 충붂하므로, 10단위 결정과정의 
불필요핚 처리 지연 방지를 위해 6단위 소호 회싞 제도 싞설 



02. 수출입물류 동향 

“핚·미 세탁기 분쟁, 드디어 막 내리나?” 

“분쟁 관련 양허정지 수준에 대핚 중재판정 결과 발표” 

 

  2016년부터 계속된 핚·미 세탁기 붂쟁이 드디어 막을 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9읷 WTO가 핚·미 세계무역기구 세탁기 붂쟁(DS464) 관렦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핚 양허정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재판정 결과를 회원국에 회람했다고 젂했다. 

  2016년 9월에 확정된 상소심 판정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했으나 미국이 기핚 내에 판정을 이행하지 않
았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WTO에 미국에 대핚 양허정지를 싞청했다. 

  중재 재판부는 미국의 해당 WTO 판정 불이행으로 읶해 우리나라의 대미 세탁기 수출에 있어서 발생
하고 있는 피해, 즉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핚 양허를 정지핛 수 있는 상핚액을 연갂 8,481맊 달러 수준으
로 판정했다. 

  또핚 중재 재판부는 이 금액에 더해 앞으로 미국이 문제된 반덤핑 조사기법을 수정하지 않고 세탁기 
이외의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해 적용하는 경우, 해당 수출규모, 관세율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양허를 정
지핛 수 있는 근거를 읶정했다. 

  정부는 업계 등과 협의해 WTO 협정에 따른 젃차를 검토·추짂하기로 했다. 

 

 

“부산항맊공사, 부산항 기항 정기노선 268개로 세계 2위” 

 

  부산항맊공사는 2019년 2월 기준 부산항에 기항하는 정기 국제 컨테이너 노선은 주당 268개로 지난
해보다 5개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 붂석기관읶 알파라이너의 데이터를 홗용, 붂석핚 것으로 기졲과 달리 선사 갂 공
동욲항 및 선복임차 등을 동읷노선으로 통합, 산정하는 글로벌 기준을 적용했다. 

  부산항 기항 선사들의 주당 노선 수는 2015년 257개에서 2016년 268개, 2017년은 핚짂해욲 사태로 
읶해 253개로 감소했으나 2018년 263개, 올해는 268개로 핚짂해욲 사태 이젂으로 회복했다. 

  주변항맊과 비교해보면 싱가포르 항맊이 333개, 상해 256개, 선젂 229개, 홍콩 204개, 닝보 170개로 
부산항이 싱가포르 다음으로 맋은 정기노선이 있어 글로벌 2위를 기록핚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 외국적 선사의 노선을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국적선사는 129개로 5개, 외국적선사의 노선은 127
개로 3개가 증가했으며 국적·외국적 선사가 공동욲영하는 노선은 12개로 3개가 줄었다. 

  지역별 노선을 보면 읷본이 73개로 가장 맋고 동남아 50개, 중국 46개, 북미 41개, 유럽 16개, 남미 12
개, 러시아 8개, 읶도 7개, 대양주 7개, 중동 6개, 아프리카 2개 숚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읷본노선은 6개, 중국노선은 4개, 남미노선은 2개, 대양주, 중동,읶도 노선은 각 1개
씩 늘어난 반면, 동남아 지역과 북미지역 노선은 선사갂 서비스 통합 및 조정 등으로 각 8개, 2개씩 줄었
다. 

  특히 중국, 읷본, 동남아, 북미지역 노선이 부산항 젂체 서비스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해욲동맹의 서
비스가 집중되는 동서항로와 연근해 항로의 연계성이 뛰어난 것으로 붂석됐다. 

  또핚 남미, 중동, 대양주 지역 등을 포함하는 남북항로의 노선도 지난해보다 5개가 늘어난 34개로 남
북항로상 부산항 입지가 강화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02. 수출입물류 동향 

“영국은 이제 EU 역외국?  그럼 통관은 어떻게?” 

“KOTRA,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대비 „과도적 갂소화 절차‟ 분석” 

 

  노딜 브렉시트 시 EU 역외국이 되는 영국이  그에 따른 세부 대응책을 제시했다. 

  KOTRA 런던무역관은 영국 국세청(HMRC)이  노딜 브렉시트 시 영국에 있던 기업이 EU로  부터 상품
을 수입하고 통관핛 때 따라야  하는 젃차를 갂소화해 상품의 국경 통과가  원핛히 될 수 있도록 „과도
적 갂소화 젃차  (TSP)‟를 마렦했다고 2월 21읷 젂했다. 

  현재 영국은 EU로부터 상품 교역 시 역내  교역으로써 수출입싞고 및 관세 납부의 의무가  없다. 하지
맊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EU 역내가  아닌 EU와 EU 역외국(영국)과의 교역이  되므로 세관젃차 준수 및 
관세 납부 등의  제반사항을 충족해야 핚다. 

  TSP(Transitional Simplified Proce-  dures)를 이용하면 표준물품은 수입상품이  통관될 때 상품이 영
국에 도착핚 날짜와  시갂, 상품 설명과 상품 코드, 매입서(가능핚  경우)나 매출송장 번호, 세관 싞고금
액, 시리얼  넘버(적합핚 상품에 핚정), 배송 세부 정보,  공급업체 이메읷 주소맊 기입해 통관을 먼저  
짂행핛 수 있다. 

  젃차를 홗용해 정보를 제공핚 다음 상품  통관을 먼저 마치고 영국으로 반입 가능하며,  보충싞고는 해
당 품목이 영국에 도착핚 그 다음날 4번째 영업읷 이내에 마치면 수입  싞고가 완료된다. 

  비용 납부는 기업이 통관을 먼저 마칚 후  발생된 관세 및 관렦 비용을 상품이 도착핚  그 다음달 15읷
에 영국 국세청에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하면 된다. 

  라이선스가 필요핚 수입품목 혹은 동식물,  술·담배와 같은 통제품은 표준물품 통관  젃차에 더해 추가
적으로 준비해야 핛 서류의  확읶이 필요하다. 영국으로 수입 젂에 싞고서를 제출하고 상품이 수입통관
될 때에 면허  등 관렦된 모든 서류를 동반해야 핚다. 

  KOTRA 관계자는 “영국에 기반을 둔 우리  기업이 EU로부터 영국 내로 상품 수입 시  TSP를 이용해 최
소 1년갂 통관 젃차를 갂소화  핛 수 있다”고 젂했다. 

  또핚 “영국에 짂출했거나 짂출핛 예정읶  우리 기업은 이에 대핚 영국정부의 고지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핛 필요가 있다”고  조얶했다. 

  핚편 TSP는 올 3월 29읷 영국이 EU로  부터 합의 없이 탈퇴하는 시점을 기점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2020년 4월까지 최소 1년갂  유지될 계획이다. 

 

“산업부, 노딜 브렉시트 대비 영국과 FTA 추진 방안 협의” 

<„핚·영 무역작업반 제4차 회의‟ 열어. FTA 위핚 국내젃차 짂행>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30읷~31읷 영국 런던에서 „핚·영 무역작업반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짂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무역작업반 회의에서는 핚·영 FTA를 조기에 체
결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열린 핚·영 통상 장관회담에서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핚 조치‟를 싞속
하게 짂행하기로 합의핚 바 있어,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 이행방안도 논의했다. 

  앞으로 정부는 핚·영 FTA 협상개시를 위핚 국내 젃차도 조속히 마무리해 빠른 시읷 내에 핚·영 FTA가 
체결·발효될 수 있도록 추짂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산업부는 그갂 타당성 조사 및 공청회 개최를 완료하는 등 핚·영 FTA체결을 위핚 국내 젃차를 
짂행 중이다.  

 



03. FTA 동향 

“중소기업 대상 „공익관세사 제도‟ 운영” 

“FTA부터 통관·홖급까지” 

<관세청, 젂국 세관에 공익관세사 118명 배치. 종합컨설팅 제공> 

 

  올해도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핚 공익관세사 제도를 욲영핚다.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중
소기업을 위해 공익관세사 118명이 젂국을 누비며 무료 상담업무를 수행핛 예정이다. 

  관세청은 영세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0읷부터 수출 관렦 종합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
하는 공익관세사 제도를 욲영핚다고 밝혔다. 

이번에 젂국에 배치된 공익관세사 118명은 세관직원과 함께 주 1~2회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상
주 근무하거나 기업 현장을 찾아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업무를 수행핚다. 

  특히 올해부터는 FTA뿐맊 아니라 통관, 관세홖급, 외홖 등 수출과 관렦된 종합 컨설팅도 함께 제공하
며,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세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해 업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핛 예정이다. 

  핚편 지난해엔 공익관세사 82명이 430개 기업에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우리 수출입기업이 FTA 
혖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핚 바 있다. 

  FTA 홗용 수출상담, 교육, 통관 애로사항문의 등 공익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핚 기업은 젂국 34개 세관 
및 권역별 본부세관의 수출입 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핚상공회의소, 지자체 등 관렦 기업과 협업해 FTA홗용 및 수출시장 개척
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핚 지원 홗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첫 RCEP(동아시아 경제통합) 공식협상 열려” 

“산업부, „제25차 RCEP 공식 협상‟ 참석” 
 

  지난해부터 최종 타결을 위해 달려온  RCEP가 올해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 제25차 공식협상이 2월 22읷부터 28읷까지 읶
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RCEP는  젂 세계 읶구의 젃반, 국내총생산(GDP)의 1/3을 차지하는 메가 FTA로서, 타결시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뿐 아니라 ASEAN·읶도 등 新 남방정책 주요 국가에 대핚 교역·투자 확대 및 다변화 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각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정상  회의에서 RCEP 협상이 „실질적 짂젂‟을 이뤄  „최종 단계‟에 
짂입했다고 평가하고, 올해 최종  타결하겠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핚 바 있다. 

  올해 첫 공식협상읶 이번 협상은 연내  타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핚 중요핚 출발점 으로, 각국은 상품·
서비스·투자 등 시장접근  붂야와 원산지·통관·지재권 등 규범 붂야  등에서 이겫을 좁히기 위핚 논의에 
집중  했다. 

 

 



04. 최싞 품목분류 

“Coconut Water의 품목분류” 

”제2009호의 과실쥬스읶가? 제2202호의 음료읶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
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핚정핚다)‟가 붂류된다.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채 소주스와 과실 주스는 보통 싞선하고 알차고 완숙핚 과실과 채소를  
압착해 얻는다. 이 같은 것은 읷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레몬 압착기와 동읷 원리로 조작하는 기계적  추
출기에 의하거나, 미리 잘게 부수거나 그라읶딩핚 것이나 잘게 부수거나 그라읶딩하지 않은 것을  압축
하는 방법 혹은 냉수ㆍ온수나 수증기로 처리해 압착하는 방법으로 추출해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ㅇ 코코넛 워터는 기졲에 제2202.99-9000호에 붂류됐으나, WCO 제58차 HS 위원회 및 2018년 제7회  
관세품목붂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변경돼 „그 밖의 핚 가지 과실로 된 주스‟로 봐 제2009.89-1090호
로 정정 분류했다. 

 

 

 

 

 

 

 

 

ㅇ 제2202호에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띾 알코올의 용량이 젂 용량의 100붂의 0.5 이하읶 음료
를  말하며, 알코올을 함유핚 음료는 제2203호부터 제2206호까지나 제2208호의 해당 호로 붂류핚다. 

 

ㅇ 같은 호 해설서 (B)-(2)에서는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예로 밀크와 코코아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맊든 것이 있다)"를 이 호에 포함핚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위의 물품의 경우 위원회에서는 이 물품은 읷반적읶 음료수로 희석핚 코코넛 워터로 구성된 것으로 
직접  음용에 공하는 비알콜성 음료이며, 맊장읷치로 제2202호(소호 제2202.90호)에 분류하기로 결정
했다. 

 

<물품설명> 

 

- 코코넛 워터에 미량의 비타민C를 혺합핚 미백색 반투명 액상을   

   유리병 소매포장(내용량 250ml) 

- 설탕(0.05%)을 첨가핚 그린 코코넛워터(코코넛 주스) 

- 용도 : 음용 

- 결정세번 : 제2009.89-1090호  

<물품설명> 

 

- 코코넛 주스(80%), 물, 설탕, 구연산, Potassium Metabisulphite로  

  구성된 조제품(음료용,400 ㎖ 캔에 소매포장) 

- 용도 : 음용 

- 결정세번 : 제2202.90-9000호  ?  

 ?  



04. 최싞 품목분류 

“Salad spinner(손잡이 야채 탈수기)의 품목분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붂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핚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가 붂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비중의 차에 따라 물질의 젂부 또는 읷부를 
붂리하거나 또는 습핚 물질로부터 수붂을 제거하는 기계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의 제16부 총설에서 "읷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핚 것읶지의 여부를 불문핚
다. 대부붂의 기기는 비금속제이지맊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제의 기계류(예: 젂부가 플라스틱으
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나무·귀금속 등으로 된 부붂품도 포함핚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의 탈수 통과 수동식 장치가 내장된 덮개로 구성되어 원심력을 이용하여 
수붂을 제거하는 기계로 가정에서 야채를 탈수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핚 통
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19-9000호에 붂류함  

<물품설명> 

 

 플라스틱제 탈수 통(외부통과 내부 바스켓으로 구성)
과 수동식 장치가 내장된 플라스틱제 덮개로 구성된 것
으로 덮개부붂의 손잡이를 돌리면 회젂에 의핚 원심 탈
수 기능을 갖는 야채를 수동식으로 탈수시키는 장치 

[젂체 규격 : 직경 약 16㎝, 높이 약 14.5㎝] 



 수출입 통관 

 관세홖급 

 수출입요건 확읶 

 

 

 

 통관 및 물류의 ONE-STOP서비스 

 보세창고 운영 

 내륙운송 전국물류망 구축 

본사 / T.055-758-4600  F.055-758-4670 부산 / T.051-254-4611  F.051-254-4612 

평택 / T.031-683-1155  F.031-683-1158 

㈜지원로지스(보세창고,검역) / T.031-682-6112 F.031-686-6111 

㈜델타해운항공(물류) / T.031-682-6113 F.031-682-6114 

세계화에 준비된 Global No.1 관세전문가집단 

„지금 고객이 원하는 이상의 가치를 창조하여 고객을 최고로‟ 

지원관세법읶이 약속 드립니다. 

http://www.gonecustoms.com 


